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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는 학교를 폐쇄하고, 우리나라도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과 전면적
인 원격 수업이 도입되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원격수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의
학습 격차를 발생시켰고, 우리나라에서도 학생 간 학습 격차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학습 격차는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발생하였다. 비대면 교육 시대에 학생 간 학습 격차를 해소하려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체계적인 정
보 교육이 필요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보교육이 17시간으로 제한되는 등 수업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
여 정보교육이 매우 약화되었고, 그로 인해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도 감소하였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켜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려면 반드시 초등학교에 정보 교과를 설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
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3조의 개정안을 제시하였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에 정보 교과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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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Covid-19 pandemic,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shut down schools, and Korea was the first
to open online schools and provide remote education. In Internet-based remote education, the learning gap between
countries with low income levels and those without income levels has widened. In Korea, the gap between stu-
dents' learning has widened. This learning gap was caused by a lack of digital competence among students. In
order to reduce the learning gap between students in the era of un-tact education like distance education, system-
atic information education should be promoted from elementary schools.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n-
formation education was very weakened due to the lack of class time, such as limited information education to 17
hours. This also reduced the digital literacy of students.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e gap in students' learn-
ing, digital capabilities must be developed, and information courses must be established in elementary schools. To
this end, we proposed the amendment to Article 4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the information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s in the revised
curriculum i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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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

간의 학교 폐쇄율의 차이는 매우 컸다. 2020년 4월 코로

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 모

두 학교 폐쇄율이 80%가 넘어섰지만, 3개월 후에 고소

득 국가는 40%대로 낮아졌지만 저소득 국가는 80%대

를 유지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학교 폐쇄율 차이가 컸

다[8][12]. 2021년 2월 1월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28개국

이 학교를 폐쇄하여 2.2억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학생의 12.7%에 달하는 것이

다[13].

(Fig. 1) Global monitoring of school Clousres by
COVID-19

우리나라 역시 2020년 3월 31일에 사상 초유의 온라

인 개학을 발표한 이후 초중등학교에서도 전면적인 원

격수업이 추진되었고[3], 그로 인한 학습 격차도 커지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전국의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원격 수업으로 인해 학생

간 학습 격차가 커졌다는 의견이 79%로 매우 높게 나

타났다[2].

코로나19로 시작된 비대면 교육은 일시적인 것이 아

니라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1][7]. 코로나19로 인해 사

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원격수업이 일상화됨에 따라 비대면, 비접촉 교육에 대

한 요구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홈스쿨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9]. 따라서 초중

등학교의 원격 수업 역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될

것이므로, 학생들간의 학습 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학습 격차의 원인을 디지털 역량이라는 관점에서 살펴

보고,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하였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저해가 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등 정보 교과 설립 방법을 제시하였다.

2. 원격 수업에서의 학습 격차

교육부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는 원격수

업의 형태를 실시간 쌍방향 중심 수업, 콘텐츠 활용 중

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으로 구분하고, 각각 형태

를 혼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그 밖에 교육감ㆍ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형태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10]. 그렇지만 주

된 원격수업 형태는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이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소 2개 이상의 혼합형이

40.9%,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이 7.98%, 실시간 쌍방향 수

업 5.96% 순으로 나타났다[15].

이러한 원격 수업에서 학습 격차가 발생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2.1. 디지털 역량 차이로 인한 학습 격차 발생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콘텐츠 활용 중심 수

업을 들으려면, e학습터나 EBS 온라인 클래스, 클래스

팅, 구글 클래스룸 등 인터넷 기반의 학습관리시스템에

접속하고,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하여 수강해야 하는데,

이러한 수강 활동은 디지털 역량이 수반되지 않으면 강

의 수강 자체가 어렵다. 또한, 콘텐츠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된 지식이나 자료를 인터넷을 이

용하여 스스로 찾아보거나, 동료 학생이나 교사들에게

다양한 어플을 이용하여 질의응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컴퓨터나 인터넷, 다양한 어플을 사용

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갖추지 않았다면, 원격 수업

에 제대로 참여하기 어렵고, 이러한 디지털 역량의 차이

는 학생들의 학습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학부모

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학생이나 장애를 가진 학생, 기

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디지털 역량이 부족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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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학습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17].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교육정보화는 모든 학

생들이 공교육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였

지만, 그 기회가 곧 학생들의 학습 효과로 이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전국의 초중등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원격수업에 따

른 학습 격차 발생 원인을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나 학습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에 따라 학습

격차가 발생되었다’고 발표하였다[2]. 인터넷 기반의 원

격 수업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나 적응

력은 정보 기기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밑

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포스트 코

로나 상황에서 디지털 역량은 필수적인 핵심역량이 되

었다.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학생들은 원격수업 자체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접근하더라도 원격수업에 소극적으

로 참여하게 되어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결국 디

지털 역량의 차이는 학습 격차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2019년에 실시한 국가 수준의 초등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조사에서 2018년에 비해 디지털 역량 격

차가 심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6]. 특히 교과 수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보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의 격차

는, 교과 수업을 통해 정보교육을 받은 학생보다는 격차

가 더 벌어졌으며, 방과후활동과 같은 비정규 수업 참여

여부에 따른 디지털 역량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격차를 해소하려면 초등학교부터 교과 활동을 활용한

정규 수업 과정에서 체계적인 정보교육을 추진해야 함

을 알 수 있다.

2.2. 정보교육 부족으로 인한 학습격차 발생

대부분의 원격 수업이 인터넷에 연결된 정보기기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디지털 역량이 확보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디지털 역량

은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탐

색하고, 관리하고, 창작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역

량을 말한다[5].

향후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에도 디지

털 역량은 필수 역량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인공지능과

소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해

ICT 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고학년을 위해 정보교육과

인공지능 기초 원리 교육을 강화하기로 발표하였다[3].

따라서 초등학생들에게 필요한 디지털 역량은 정보기기

를 활용하거나,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능력뿐만 아

니라,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해 생활 속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포함한다.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한국정보교육학

회와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등은 2019년에 차세대 소프트

웨어 교육 표준 모델을 개발하였다[4]. 이 모델은 정보

교과 내용의 영역을 정보 문화, 자료와 정보, 알고리즘

과 프로그래밍, 컴퓨팅 시스템, 인공지능과 융합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

학년까지 5단계로 구분하였다.

정영식 외(2020)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23명이

참여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유치원부터 초등학

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GPS(Great Programing

Startup)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GPS 교육과정은 미국,

영국, 인도, 일본, 중국 등 국내․외 정보교육과정을 토

대로 개발하였으며, 내용 영역은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

정보문화 등 3개 영역으로 제시하였다[16].

그러나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정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5~6학년 실과 수업에서만 이루

어지고 있다. 정보교육에 관심 있는 일부 학교에서는 창

의적 재량활동을 활용하고 있으나 수업 시수를 확보하

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

과 활동을 통한 정보교육 시간은 초등학교 6년 동안 오

로지 17시간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아 전체 수업 시수

(5,892시간) 중 0.3%에 불과하며[14], 창의적체험활동 시

간에도 범 교과 영역에 ‘정보’가 삭제됨에 따라 비교과

활동에서도 정보교육에 필요한 시수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2019년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조사한

국가 수준의 초등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에서 기초

이거나 미흡한 학생이 47.0%로 거의 절반 수준에 달하

였고, 이러한 능력은 학년이 낮아질수록 낮게 나타났다.

더욱이 2019년에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전면적으로 시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비해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은 오히려 떨어졌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기초 이하

인 학생들의 비율이 2018년에는 44.2%이었지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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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47.0%로 2.8%p 늘어났다[6].

학교에서 특정 교육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연간 계획에 따라 수업 시수가 확보되어야 하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러한 수업 시수가 거의 마

련되지 못하여, 정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

다. 그로 인해 학생 간 디지털 역량 격차가 심화되었고,

기본적 디지털 역량을 요구하는 원격 수업 상황에서 디

지털 역량 격차는 학습 격차로 이어졌다. 따라서 원격

수업에 따른 학습 격차를 해소하려면 초등학교 1학년부

터 체계적인 정보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

시 초등학교에 정보 교과가 설립되어야 한다.

3. 초등학교 정보 교과 설립의 필요성

초등학교에서 정보 교과를 설립하지 않고, 기술과 가

정 중심으로 구성된 실과 교과에 포함하는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정보교육을 오히

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1. 창의적체험활동에서의 정보교육 시간 감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창의적체험활동은 정보교

육을 약화시켜 ‘정보교육의 암흑기’를 만들었다.

6차 교육과정에서 정보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주

당 1시간씩 총 136시간이 편성하였고, 7차 교육과정에서

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주당 1시간씩 총 200시간 이상

편성되었다. 그로 인해 ‘정보교육의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교육과정 자율화 정

책에 따라 학교 단위 교육과정 편성과, 재량활동이 축소

되면서 주당 1시간씩 의무화되었던 정보교육이 사라지

고, 학교 재량에 따라 계발활동의 6개 영역 중 한 영역

으로 ‘정보통신활동’이 포함되는 등 초등학교에서의 정

보교육이 크게 위축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범 교과 영역에 포함되었던 ‘정보’가 삭제되어 창의적체

험활동 시간에서도 정보교육을 위한 시수 확보가 어렵

게 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전까지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지침’

을 마련되었지만, 적용 학교를 연구학교(선도학교)와 희

망학교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일반 학교에서는 거의

운영하지 않았으며, 이마저도 이 지침의 효력을 ‘초․중

학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로 한

정함으로써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된 이후에

는 사실상 사문화 되었다.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초등학교에서 소프

트웨어 교육 시수가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학부모

들은 소프트웨어 교육 시수가 적고, 사교육으로 이를 해

결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되므로,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에 더 많은 정보 교육 시간

을 확보할 것을 요청하였다[6]. 

3.2. 실과에서의 정보교육 시간 감소

6차 교육과정에서는 5학년(컴퓨터 다루기, 컴퓨터 관

리하기) 2개 단원과 6학년(컴퓨터로 글쓰기)에서 1개 단

원으로 운영되었고, 7차 교육과정에서는 생활 기술 영역

에 편성되어 5학년(컴퓨터 다루기, 컴퓨터의 구성, 자판

다루기와 글쓰기), 6학년(컴퓨터로 활용하기, 컴퓨터로

그림 그리기, 컴퓨터 통신 활용하기) 등 6개 주제로 편

성되었다. 이후,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술의 세

계’ 영역에 편성되어 5학년(정보기기와 사이버 공간), 6

학년(인터넷과 정보) 등 2개 단원에 편성되었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 단

원으로 축소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술의 세

계’ 영역에 편성되어 5~6학년군 ‘생활과 정보’ 단원 하나

에 편성되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5~6학년군

‘기술시스템’에 3개 내용 요소로 편성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시키

기 위해 5~6학년 실과에 17시간을 편성하였지만, 실제로

는 소프트웨어 교육뿐만 아니라 정보교육을 약화시켰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기초가 되는

ICT 활용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그 자

리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추가하였다. 이는 ‘주춧돌을 빼

다가 기와장을 만든 꼴’이다. 기존의 교육과정에 포함된

컴퓨팅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

용하는 방법을 모두 삭제하고,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교육만을 포함하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초 과정을 제대

로 가르치는 데 필요한 수업 시수를 확보하는 데 어려

움을 겪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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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교육과정에 편성된 정보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중학교 ‘정보’ 교육과의 연계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중학교 ‘정보’ 교과는 ‘정보문화소양’, ‘컴퓨팅 사고력’,

‘협력적 문제해결력’ 등의 교과 역량을 기르기 위해 내

용 영역을 ‘정보문화’, ‘자료와 정보’, ‘문제해결과 프로그

래밍’, ‘컴퓨팅 시스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실

과는 교육 분야를 ‘가정생활’과 ‘기술의 세계’로만 구분

하여 중학교 ‘기술’과 ‘가정’에 연계될 뿐 중학교 ‘정보’

와는 전혀 연계되지 않는다. 또한, 핵심 개념으로 제시

한 ‘소통’은 정보교육과 무관하게 설정되어 있다. 즉, ‘소

통’을 설명한 일반화된 지식에 ‘통신 기술은 정보를 생

산, 가공하여 다양한 수단과 장치를 통하여 송수신하여

공유한다’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정보 교육과 관련된 ‘소

프트웨어의 이해’, ‘절차적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 요소

와 구조’ 등과는 연관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러한 실과 교육과정을 살펴볼 때, 초등 실과에 포

함된 정보교육은 중학교 ‘정보’교과와 연계성이 현저하

게 떨어지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초등학교에

정보 교과를 개설해야 한다.

4. 초등 정보교과 도입 방안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고, 본격적인 인공지

능 시대에 접어들면서 디지털 역량은 미래에 살아갈 학

생들에게 필수 역량이 되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른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역

량을 갖추지 못할 경우, 질 좋은 원격수업을 제대로 받

지 못하여 학습 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비대면 교육이 유아 교육부터 평생 교육에 이

르기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실행됨에 따라, 정보교육은

전 국민이 배우고 익혀야 할 기초 소양이 되었다. 따라

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정보’ 교과를 신설하여 중등학

교의 ‘정보’ 교과와 연계된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교과 활동 시간에 정보교육을 안정적

으로 추진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교과) 1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정보’ 교과를 모든 초등학

교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

제43조(교과)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

과, 정보,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2.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정보,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3.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정

보,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교과

둘째, 교과 활동 시간과 연계한 비교과 활동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정보교과를 신설한다고 할지라도 학생

들의 학습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주당 1시간 이상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창의적체험활동 시

간 중 1시간을 의무적으로 정보교육 시간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2000에 만들어진 ‘정보통신기술교

육 운영 지침’에서 이미 시행된 적이 있다. 즉, ‘정보’ 교

과 활동 시간과 별도로 운영 지침을 만들어 모든 초등

학교에서 창의적체험활동 중에서 1시간을 의무적으로

정보교육으로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운영 지침

의 명칭도 정권이나 시대가 바뀌더라도 정보교육이 지

속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지침’이나 ‘인공

지능 교육 운영 지침’보다는 ‘정보교육 운영 지침’ 등으

로 변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만약 초등학교에서 정보교과를 별도로 신설하

는 것이 어렵다면, 실과 교과명을 ‘실과·정보’로 개명하

고, ‘정보 생활’을 실과의 새로운 교육 분야로 추가해야

한다. 현행 실과 교육과정은 교육 분야를 ‘가정 생활’과

‘기술의 세계’로 구분하여 중학교 ‘기술·가정’ 과목과 연

계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정보교육을 중학교 ‘정보’

교과와 연계하려면 ‘실과’ 내의 교육 분야에 ‘정보 생활’

을 신설하고, 정보교과와 관련된 교육 목표와 교과 역

량, 내용체계가 실제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

게 개정된 실과·정보는 현행 5~6학년군에서 3~4학년군

으로 이동시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보교육이 가능하

도록 하고, 부족한 시수는 앞에서 제안한 ‘정보교육 운

영 지침’에 따라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의무적으로 정

보교육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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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수업이 전면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디지털 역량은 초등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소

양이 되었다. 특히 디지털 역량 차이에 따른 학습 격차

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교육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초

등학교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정보교육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길러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코로나19와 같은 감

염병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격수업은 ‘일시적

인’ 교육체계가 아닌 ‘상시적인’ 교육체계로 자리매김해

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교육 역시 특정

시기, 특정 학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정보교육’으로서 어린 학생들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야 한다. 그동안 정보교육은 실과 교과에 편재되어 초등

학교 5~6학년에게만 가르쳤다. 이로 인해 다른 학년의

학생들은 수업 시수가 확보되지 않아 디지털 역량을 기

를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원격 수업을 받는 데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저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인쇄 매체를

활용한 학습 꾸러미를 제공하였다.

우리나라 정보교육은 ICT 활용 교육을 넘어 소프트

웨어 교육으로 진화하였고, 향후에는 인공지능 교육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정보 교육이 단순히 자료와 정보

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정보 기기

를 활용하여 생활 속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는 초등학교에서 정보 교과가 설립되어야 한다.

정보 교과의 교육 내용 또한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래

밍 교육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정보 문화, 자료와 정보

등 다양한 영역을 골고루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면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정보’ 교과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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